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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추진

- 우리의 안전, 우리 스스로가 지켜요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위해환경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작목별 작업 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영종복합연구회(회원 13명)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영종

복합연구회는 다양한 작물 재배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및 농약 중독, 

사다리 낙상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클 것

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나사렛대학교 손병찬 교수를 전문 컨설턴트로 위촉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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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안전사고 위험과 농약·농기계 사고 유형, 안전장비 개선 사례에 

대한 교육과 개별 컨설팅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남동하나로배연구회(회원 11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동력절단기·동력운반차 등 안전장비와 농약보관함·

방진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지원한바 있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들이 농작업 시 많은 위해

요인에 노출되어 있어 잦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본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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